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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절노력: 2023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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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study aimed to examine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body mass index(BMI),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 health perception, and weight control efforts over 30 days,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objective measure of obesity, as BMI. The data from the 19th (2023)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were used. Methods: The study targeted 11,587 female students from grades 1 to 3 in middle schoo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0.0 through cross-tabulation,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third-grade students had the highest overweight and obesity rates, while the 
first-grade students had the highest underweight rates (p trend <.001). Among students classified as 'underweight' 
by BMI, many perceived their body shape as 'slightly overweight' or 'very overweight.' Even those with a 'normal' 
BMI perceived themselves as 'slightly overweight' or 'very overweight’. Additionally, students with a 'normal weight' 
BMI perceived their health as 'unhealthy' or 'very unhealthy,' while 'underweight' students perceived themselves 
as 'somewhat healthy' or better. Regarding weight control efforts over 30 days, both 'underweight' and 'average 
weight' students reported making efforts to 'reduce weight.' BMI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and 30-day weight control efforts. Among these, the factor 
associated with BMI was grade,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 weight control efforts over 30 days which 
explained 62.2% of the variance. Conclusion: Given the importance of adolescence as a critical period for 
transitioning to adulthood and the emphasis on body image perceived by others, it is crucial to guide adolescents 
to develop a proper body shape perception and awareness of a healthy appropriate weight. This study may be 
he basic data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developing various programs to support this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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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외모와 체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서

의 외모는 자신을 나타내는 척도이자 주로 고민하는 문제이다

[1].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체질량지수에 맞는 본인의 

체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2], 자신의 체중에 대한 잘못

된 인식과 불만족으로 무분별한 체중조절과 잦은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3], 청소년 중에서도 여학생은 남학

생 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하여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아 외모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만[4],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체형만족도가 훨씬 낮고[5], 특히 

여중생의 경우 부정적 신체상이 최고조에 이르러 무리한 체중

조절을 시도하고 있다[6].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율은 2014년 21.2%에서 2016년 

22.9%, 2018년 25.0%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8년 기준 전

체 남자 12.3%, 여자 10.8%로 보고되고 있다[7]. 게다가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체질량지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에 따른 본인의 체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

한 체질량지수와 정상적인 성장에 따른 적정 체중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한 실정이다[2].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은 마른 체형을 정상적인 체형

으로 인지하고 자신을 실제 모습 보다 살찐 것으로 인지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느낌이나 생각인 체형인지가 부

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8]. 이러한 체형인지는 심리적 요소 

뿐 아니라 가족, 또래 등 사회 ‧ 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데

[9]. 청소년기의 체형에 대한 잘못된 인지는 심리적 불안감, 자

신감 결여, 자아존중감의 상실 등 정신적인 손상과 함께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소외감 등 사회활동이 위축된다[10]. 이와 같

은 사회생활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개인의 심리 ‧ 사회적 문제

를 나타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11] 긍정적 체형 인지를 위한 적정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12]. 신체적 그리고 정

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의 주

관적 인식은 객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 연구에서 실제 질병 유

발율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체형인

지와 함께 청소년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

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13]. 

청소년기는 신체 성장이 빠르고 자아에 대한 개념이 확고해 

지며, 성인기로 이행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주요 건강 인지와 행

태가 결정되는 시기이며, 청소년기의 자신의 체형과 건강에 대

한 긍정적 인지는 성인기에서의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12]. 또

한 청소년기는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신체 이미지를 중요시하

는 시기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확한 

체형인식은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14], 성인기의 식생

활 및 생활패턴 및 정신건강 등 다양한 방면에 영향함[13-15]

으로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체중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체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2023년도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 19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청소년기 

학생 중 외모와 체형에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주관적 체형인지와 주관적 건강인지 그

리고 30일간의 체중 조절 노력 행태를 살펴보고, 비만의 객관적 

지표인 체질량 지수에 영향하는 요인을 확인하여,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23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우리

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1~고3 학생을 대

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 기입식 온라인 조사로 실시된 횡

단적 조사 자료인 제 19차(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 주관적 체형인지, 주관적 건

강인지 그리고 30일간의 체중조절 노력과 비만의 객관적 지표

인 체질량지수에 영향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정보생명윤리법 제 2조 제 1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2조 제 2항 제 1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복리를 위해 수행하

는 연구로, 정부 승인 통계 조사 승인번호는 제 11758 이다.

2. 연구대상 

제 19차(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전국 400개교 중학교 학생 중 중학교 1~3학년의 28,402명 중 

남학생 14,388명을 제외한 여학생 14,014명 중 불성실 응답자 

2,427명을 제외한 11,58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

들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받았으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고유번호로 수집되어 대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된 대중에게 공

개된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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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는 학년, 경제 상태, 거주 형태, 부모 

학력, 다문화 여부, 체질량 지수, 주관적 체형인지, 주관적 건

강인지 그리고 30일간의 체중조절 노력이다. 체질량 지수는 

국제 비만 전문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만 치료지침 

기준을 적용하여, BMI 18.5 kg/m2 미만은 저체중, 18.5~23 

kg/m2 미만은 정상, 23~25 kg/m2 미만은 과체중, 25 kg/m2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15]하였고, 주관적 체형인지는 매우 마

름 1점, 약간 마름 2점, 보통 3점, 약간 살찜 4점, 매우 살찜 5점

으로 5점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주관적 건강인지 또

한 매우 건강 1점, 건강한 편 2점, 보통 3점, 불 건강 4점, 매우 

불 건강 5점까지 5점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0일간

의 체중 조절 노력은 노력하지 않음, 줄이는 노력, 늘리는 노력 

유지하는 노력으로 구분되었다. 

4. 자료분석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지, 주관적 건강인지 및 30일

간 체중 조절 노력과 체질량 지수는 빈도 백분율, x2 test로, 

주관적 체형인지, 주관적 건강인지 및 30일간의 체중 조절 노

력과 체질량 지수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체질

량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 중 

1학년이 3,933명(33.9%), 경제 상태는 ‘중’ 5,007 (43.2%), 거

주형태 ‘가족과 함께’ 11,474명(99.0%), 학력은 아버지 ‘대졸 

이상’ 7,305명(63.0%), 어머니 ‘대졸 이상’ 7,335명(63.3%)으

로 많았다. 다문화 가정 여부는 다문화 가정이 ‘아닌’ 경우가 

11,081명(95.6%), 체질량 지수는 ‘정상체중’이 6,625명(57.2%), 

주관적 체형인지는 ‘보통’이라고 인지하는 대상자가 4,518명

(39.0%), 주관적 건강인지는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

자가 5,485명(47.3%), 30일 이상 체중 조절 노력의 경우는 ‘줄
이는 노력’을 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176명(44.7%)로 

많았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질량 지수

일반적 특성 중 학년(p=.000), 경제 상태(p<.001), 부모 학

력(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1, 2, 3

학년 중 3학년 학생이 체질량 지수 중 과체중 비율이 349명

(36.9%), 비만 비율이 23명(67.6%)으로 가장 높았고, 저체중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587)

Variables Categories n (%)

Grade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3,933
3,806
3,848

(33.9)
(32.8)
(33.2)

Economic 
conditions

Upper
Upper & middle
Middle
Middle & low
Low

1,613
3,823
5,007
1,020

124

(13.9)
(33.0)
(43.2)
(8.8)
(1.1)

Residential type Along with family
Relative's house
Boarding house
Dormitory
Childcare facilities

11,474
31
8

65
9

(99.0)
(0.3)
(0.1)
(0.6)
(0.1)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ion
Unknown

103
1,941
7,305
2,238

(0.9)
(16.8)
(63.0)
(19.3)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ion
Unknown

91
2,201
7,335
1,960

(0.8)
(19.0)
(63.3)
(16.9)

Multicultural 
family 

No
Yes

11,081
506

(95.6)
(4.4)

Body mass index Under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Obesity

3.981
6.625

947
34

(34.4)
(57.2)
(8.2)
(0.3)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Very thin
A bit slim
In general
Slightly overweight
Very overweight

469
2,509
4,518
3,509

582

(4.0)
(21.9)
(39.0)
(30.3)
(5.0)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Great health
A bit healthy
In general
Unhealthy
Very Unhealthy

1,889
5,485
3,146
1,023

44

(16.3)
(47.3)
(27.2)
(8.8)
(0.4)

Weight control 
efforts over 30 
days

No effort
An effort to lose weight
An effort to gain weight
An effort to maintain

4,579
5,176

307
1,525

(39.5)
(44.7)
(2.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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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학년 학생이 1,604명(40.3%)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

태 중 ‘중’으로 표기한 학생과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생이 체질량 지수의 대부분의 범주에서 많은 빈도

를 보였다(Table 2). 

3. 체질량 지수와 주관적 체형인지, 주관적 건강인지 및 

30일간의 체중 조절 노력

대상자 중 체질량 지수 중 ‘저체중’ 인 학생 중 주관적 체형인

지에 대해 ‘약간 살쪘다’ 127명(3.2%), 혹은 ‘매우 살쪘다’ 3명
(0.1%),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대상자도 ‘약간 살쪘다’ 2,809

명(42.4%), ‘매우 살쪘다’ 187명(2.8%)로 나타났다(p<.001). 

또한 체질량 지수가 ‘정상체중’인 학생 중 주관적 건강인지에 

대해 ‘불건강’ 538명(8.1%), ‘매우 불건강’ 21명(0.3%)으로 나

타났으며(p<.001), 오히려 ‘저체중’인 학생이 ‘건강한 편’ 이
상 2,535명(63.7%), 비만 학생 중 ‘건강하지 못한편’ 9명

(23.5%), 매우 불건강 1명(2.9%)으로 답했다(p=.000). 30일간

의 체중 조절 노력을 살펴 본 결과 체질량 지수가 ‘저체중’인 

대상자 중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23명

(22.7%), ‘정상체중’인 대상자 중 3,584명(53.8%)가’줄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응답하였다(p<.001)(Table 3). 

4. 체질량 지수와 주관적 체형인지, 주관적 건강인지 및 

30일간의 체중 조절 노력 간의 상관관계

체질량 지수는 주관적 체형인지(p<.001), 주관적 건강인지

(p<.001), 30일간의 체중 조절 노력(p<.001)과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주관적 체형인지는 체질량지수(p<.001), 주관

적 건강인지(p<.001), 30일간의 체중 조절 노력(p<.001)과 

양의 상관관계, 주관적 건강인지는 체질량 지수(p<.001), 주

관적 체형인지(p<.001)과 양의 상관관계 30일간의 체중 조절 

노력과 음의 상관관계(p<.001)를 보였다(Table 4). 

5. 체질량 지수에 영향하는 요인 

대상자의 객관적 비만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체질량 지수에 

Table 2. Body Mass Index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5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Body mass index

x2 (p)Under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Obesity

n (%) n (%) n (%) n (%)

Grade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1,604 (40.3)
1,241 (31.2)
1,136 (28.5)

2,033 (30.7)
2,252 (34.0)
2,340 (35.3)

295 (31.2)
303 (32.0)
349 (36.9)

1 (2.9)
10 (29.4)
23 (67.6)

137.15
(＜.001)

Economic 
conditions

Upper
Upper & middle
Middle
Middle & low
Low

642 (16.1)
1,368 (34.4)
1,669 (41.9)

268 (6.7)
34 (0.9)

857 (12.9)
2,176 (32.8)
2,893 (43.7)

627 (9.5)
72 (1.1)

110 (11.6)
270 (28.5)
427 (45.1)
123 (13.0)
17 (1.8)

 4 (11.8)
 9 (26.5)
18 (52.9)
2 (5.9)
1 (2.9)

83.52
(＜.001)

Residential 
type

Along with family
Relative's house
Boarding house
Dormitory
Childcare facilities

3,952 (99.3)
9 (0.2)
2 (0.1)

15 (0.4)
3 (0.1)

6,551 (98.9)
16 (0.2)
5 (0.1)

47 (0.7)
6 (0.1)

939 (99.2)
 5 (0.5)
 1 (0.1)
 2 (0.2)
 0 (0.0)

32 (94.1)
1 (2.9)
0 (0.0)
1 (2.9)
0 (0.0)

23.90
(.021)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known

26 (0.7)
568 (14.3)

2,668 (67.0)
719 (18.1)

60 (0.9)
1,155 (17.4)
4,150 (62.6)
1,260 (19.0)

17 (1.8)
211 (22.3)
469 (49.5)
250 (26.4)

0 (0.0)
 7 (20.6)
18 (52.9)
 9 (26.5)

112.85
(＜.001)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known

22 (0.6)
685 (16.7)

2,663 (66.9)
631 (15.9)

55 (0.8)
1,320 (19.9)
4,170 (62.9)
1,080 (16.3)

14 (1.5)
203 (21.4)
492 (52.0)
238 (25.1)

0 (0.0)
13 (38.2)
10 (29.4)
11 (32.4)

112.99
(＜.001)

Multicultural 
family 

No
Yes

3,810 (95.7)
171 (4.3)

6,347 (95.8)
278 (4.2)

892 (94.2)
55 (5.8)

32 (94.1)
2 (5.9)

5.4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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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경제상태, 부모 학력과 상관관계 분석에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던 주관적 체형인지, 주관적 건강인지, 30일간

의 체중 조절 노력을 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체질량 지수에 영향하는 요인은 학년(p<.001), 주관적 체

형인지(p<.001), 30일간의 체중 조절 노력(p<.001)으로, 이

에 대한 설명력은 62.2%이다(Table 5). 

논 의

중학교 1, 2, 3학년 중 3학년 학생이 체질량 지수 구분 중 과

체중의 비율이 36.9%, 비만 비율이 67.6%으로 가장 높았고, 저

체중의 비율은 1학년 학생이 40.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고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비만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 제 12회

(2016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바탕으로 여중생의 

체질량 지수를 살펴본 Lee와 Wi (2018)의 연구[8]와 같다. 또

한 Kang과 Choue (2010)의 연구[15]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

록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같다. 이들 연구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어 비만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학년이 올라갈

수록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체중 및 운동에 대

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학년(p<.001), 경제 상태(p<.001), 부모 학력(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Lee와 Wi (2018)의 연구

[8]와 같으나 제 6기(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2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은 

가구 소득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Lee 

(2017)의 연구[9]와 다르다. 그러나 이는 Deschamps, Sala-

Table 3. Body Mass Index,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Weight Control Efforts Over 30 Days
(N=11,587)

Variables Categories

Body mass index

x2 (p)Under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Obesity

n (%) n (%) n (%) n (%)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Very thin
A bit slim
In general
Slightly overweight
Very overweight

464 (11.7)
2,133 (53.6)
1,254 (31.5)

127 (3.2)
3 (0.1)

5 (0.1)
376 (5.7)

3,248 (49.0)
2,809 (42.4)

187 (2.8)

 0 (0.0)
 0 (0.0)
16 (1.7)

569 (60.1)
362 (38.2)

0 (0.0)
0 (0.0)
0 (0.0)

 4 (11.8)
30 (88.2)

8,687.01
(＜.001)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Great health
A bit healthy
In general
Unhealthy
Very unhealthy

663 (16.7)
1.872 (47.0)
1,074 (27.0)

355 (8.9)
17 (0.4)

1.109 (16.7)
3,194 (48.2)
1,763 (26.6)

538 (8.1)
21 (0.3)

115 (12.1)
410 (43.3)
295 (31.2)
122 (12.9)
 5 (0.5)

2 (5.9)
 9 (26.5)
14 (41.2)
 8 (23.5)
1 (2.9)

66.83
(＜.001)

Weight control 
efforts over 
30 days

No effort
To lose weight
To gain weight
To maintain

2,269 (57.0)
923 (22.7)
268 (6.7)
521 (13.1)

2,111 (31.9)
3,584 (53.8)

36 (0.5)
914 (13.8)

191 (20.2)
666 (70.3)
 3 (0.3)
87 (9.2)

 8 (23.5)
23 (67.6)
0 (0.0)
3 (8.8)

1,571.90
(＜.001)

Table 4. Correlation with Body Mass Index,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Weight Control 
Efforts Over 30 Days

Variables
Body mass index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Weight control efforts 

over 30 days

r (p) r (p) r (p) r (p)

Body mass index 1.00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71 (＜.001) 1.00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03 (＜.001) .06 (＜.001) 1.00

Weight control efforts over 30 days .09 (＜.001) .09 (＜.001) -.04 (＜.0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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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 Chan-Chee, Vernay, Castetbon (2015)의 연구[17]와 

같이 국가와 문화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일관된 경향을 보이

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Lee (2017)의 연구[9]처럼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 중 ‘저체중’ 인 학생도 본인의 체형

에 대해 ‘약간 살쪘다’, 혹은 ‘매우 살쪘다’로 3.3% 인지하고,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대상자도 ‘약간 살쪘다’, ‘매우 살쪘

다’ 45.2%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 (2012), Lee (2017), Lee와 

Wi (2018), Kim과 Lee (2015)의 연구[2,9,12,18]와 같은 결과

로, 30일간의 체중 조절 노력을 살펴 본 결과 체질량 지수가 

‘저체중’인 대상자 중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응답한 대상

자가 22.7%, ‘정상체중’인 대상자 중 53.8%가’줄이려는 노력

‘을 했다고 응답(p<.001)하여, Kim (2012)의 연구결과[2]와 

같이 주관적으로 체형인지가 왜곡되어 있을수록 체중조절 노

력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결국 마른체형을 선호하고, 

체중감소가 필요하지 않은 정상체중 청소년들까지도 마른체

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지는 이상 섭식 행동 및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15] 이뇨제사용, 흡연 등 바람직하지 않은 체중감량 법을 통해 

어지러움증, 전신 무력감, 변비 등 신체 및 정신적 문제가 유발 

될 수 있어[11] 정확한 체질량 지수를 바탕으로 한 적정 체형에 

대한 교육과 건강한 체중 관리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체질

량 지수가 ‘정상체중’인 학생 중 주관적 건강인지에 대해 ‘불 

건강’ 8.1%, ‘매우 불건강’ 0.3%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저체

중’인 학생이 ‘건강한 편’ 이상 63.7%가 답해 Lee (2017)의 

연구[9]와 같이 체형이 마를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인지하는 것

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자신의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지가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국,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자료인 체질량 지수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 보

이며, 또래와 방송 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회적 접근

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은 학년(p<.001), 경제 상태(p<.001), 부모 학력(p<.001)

이고, 상관관계 분석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주관

적 체형인지(p<.001), 주관적 건강인지(p<.001), 30일간의 

체중 조절 노력(p<.001)로, 이들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이

중 체질량 지수에 영향하는 요인은 학년(p<.001), 주관적 체

형인지(p<.001)과 30일간의 체중 조절 노력(p<.001)로 이에 

대한 설명력은 62.2%로, 이는 Kang과 Choue (2010), Lee와 

Wi (2018), Yun, Jin과 Lee (2024)의 연구[8,15,19]와 같이 주

관적 건강 인식와 체질량 지수는 영향이 없고, 주관적 체형인

지와 체질량지수가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같은 결과이다. 최

근에는 비만을 판단하는데 허리둘레와 같이 객관적인 지표를 

많이 활용한다는 점과 주관적 체형인지는 객관적인 비만 관련

지표와 상관이 있을 수 있으나 비만을 판단하는데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19], 비만을 진단하는 객관적이고 실용적 지표인 

체질량 지수를 통한 정확한 체형인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체질량 지수가 저체중이어도 주관적 체형인지는 과체중이

나 비만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체형인지는 객관화되고 수치화

Table 5. Factors Affecting Body Mass Index

Variables B SB β t p Tolerance

(Constant) 11.29 0.14 78.31 ＜.001

Grade 0.30 0.02 .08 13.34 ＜.001 .98

Economic status -0.02 0.02 -.01 -1.05 .294 .97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0.98 0.04 -.02 -2.21 .027 .69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0.03 0.04 .01 0.93 .354 .69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2.64 0.02 .78 134.79 ＜.001 .98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0.01 0.02 -.00 -0.32 .748 -.00

Weight control efforts over 30 days 0.11 0.02 .03 5.88 ＜.001 .99

R2=.622, Adj. R2=.622, F=2,720.10, p＜.001
Durbin-watson=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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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확한 체질량지수를 통해 보건교사 및 전문가와 함께 자신

의 정확한 체질량과 체형을 인지하는 것을 기초로, 적정체중

과 관리를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 습

관을 갖춘 청소년으로의 성장에 필요[20,21]하며, 이를 바탕으

로 한 지속적인 관리를 도울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여중생의 체질량지수, 주관적 체형인지 및 건강

인지 그리고 30일간의 체중 조절 노력을 확인하고, 비만의 객

관적 지표인 체질량지수에 영향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제 

19차(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

다.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중1~고3 학생 중 부정적 신체상이 

최고조에 이르며,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무리한 

체중조절을 시도한다는 선행연구(Lee & Wi, 2018)에 따라 

중학교 1~3학년의 여학생 11,58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과 

Pearson correlation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일반적 특성 중 학년(p<.001), 경제 상태(p<.001), 부모 학

력(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3학년 

학생이 체질량 지수 중 과체중 비율과 비만 비율이 가장 높았

고, 저체중의 비율은 1학년 학생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 중 체

질량 지수 중 ‘저체중’ 인 학생 중 주관적 체형인지에 대해 ‘약
간 살쪘다’ 혹은 ‘매우 살쪘다’,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대상자

도 ‘약간 살쪘다’, ‘매우 살쪘다’ 로 나타났다. 또한 체질량 지

수가 ‘정상체중’인 학생 중 주관적 건강인지에 대해 ‘불건강’, 
‘매우 불건강’으로 나타났으며, ‘저체중’인 학생이 ‘건강한 편’ 
이상으로 나타났다. 30일간의 체중 조절 노력을 살펴 본 결과 

체질량 지수가 ‘저체중’인 대상자 및 ‘정상체중’인 대상자 중 

‘줄이려는 노력‘’ 했다고 응답하였다. 체질량 지수에 영향하는 

요인은 학년, 주관적 체형인지, 30일간의 체중 조절 노력으로 

이에 대한 설명력은 62.2%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바탕으로 

성인기로의 이행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는 타인에게 비추

어지는 신체 이미지를 보다 중요하여 올바른 체형인식이 중요

함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적정체중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지

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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